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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철 원전 본부별 안전운영 준비태세 
및 월성원전 현장 점검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6월 27일(목) 월성원전에서 

여름철 원전 본부별 안전운영 준비태세 등 원전 안전대책 점검에 나섰다. 또한 

지난 6월 22일 월성4호기 저장수 누출 원인분석 등 진행상황을 현장 점검했다.

  ※ 원전전략기획관 주재 ‘원전본부별 여름철 원전운영대책회의(현장-화상연결)’ 개최. 

월성본부장(현장참석)외 다른 4개 원전 본부장(고리, 새울, 한빛, 한울) 참석

  이날 월성원전을 방문한 김진 원전전략기획관은 “최근 잦은 원전고장 발생 

및 저장수 누출사건 등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”고 

언급하면서, “폭염 등이 예상되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차질없이 기여

할 수 있도록 본부별로 안전운영 준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”을 지시하였다. 

특히, 최근 저장수 누출 사건에 대해서는 “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

생기지 않도록 원전 본부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

을 갖고 원전 설비들을 꼼꼼히 점검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  회의에 참석한 5개 원전 본부장들은 “고장 유발설비 등 중요설비 현장

점검 및 운전변수 감시를 강화하고 지진․태풍․폭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

대비해야 한다고” 의견을 모았으며, 이번에 저장수 누출이 발생한 월성본부 

외에도 “전 원전에 대한 고장 다빈도 설비에 대한 정밀 점검 및 원전 안전

운영과 관련된 부품 등 철저한 품질 검증을 실시할 것”이라고 밝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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